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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ST X중공업 품는다…HD현대重과 역할 분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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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이 개막한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HD현대중공

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선박 신형 엔진 등의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0개국의 조선·해양

플랜트 관련 기업 900여 곳이 참가해 최신기술을 소개한다. 2023.10.24.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HD현대 그룹이 STX중공업을 품게 됐다. 기존 엔진 사

업을 담당하던 HD현대중공업과 새로 편입될 STX중공업이 중간 지주사 아래 모이게 되면서 역할 분담이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은 이르면 이달 말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후속 절차를 위한

이사회 개최,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STX중공업은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HD현대 그룹에 들어오게 된다. 기존에는 HD한국조선해양

아래 HD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엔진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다.

당분간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STX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선박용 엔진 사업을 함께 담당할 전망이다.

STX중공업은 중소형 엔진 제작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엔진 크기별로 HD현대중공업과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HD현대중

공업과 STX중공업의 주력 엔진이 세부적인 항목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의 장점을 강화해나갈 수도 있다.

STX중공업은 엔진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크랭크샤프트(CS)를 생산할 수 있는 자회사를 보유해 엔진 부품 생산 능력이 부각될 수

있다. 공정위가 CS 시장 상황(인수 후 HD현대 그룹의 시장 점유율 약 90%)을 고려할 정도로 핵심 부품이다.



장기적으로는 HD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와 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D현대 그룹의 경영 방식, 사내 문화 등에 적응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며 화학적 결합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TX중공업이란 사명을 HD현대 그룹 편입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명을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변경될 사명은 이르면 임시 주주총회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 그룹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직 계열

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영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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